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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아

시안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는 뉴욕에서 67세

아시안 여성이 40대 남성으로부터 무려 125차

례나 무차별 구타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11

일 발생했다. 특히 이날은 애틀란타에서 아시

안 여성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던 사건 1주

기를 맞이하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이 여성은 오후 6시께 쇼핑카트를 끌고 뉴

욕주 용커스에 위치한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

다.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남성이 갑자기 뒤

에서 접근해 강력한 펀치를 이 시니어 여성의

머리에 날려 쓰러뜨렸다. 폭력은 거기서 그치

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이 시니어 여성을 양

손으로 무려 125차례나 가격하고 7차례 발로

짓밟았으며 나가기 전 침을 뱉었다. 

발단은 빌딩 밖에서 시작됐다. 가해 남성은

빌딩 입구에서 이 여성에게 아시안 혐오와 관

련된 욕을 날렸으나 이 시니

애틀란타 참사 1주년 미국내
현주소 여전히 참담 

▶▶3면으로 계속

팬데믹 종료 멀었다. 유럽 다시 증가 미국도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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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영

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돌아보면, 유럽의 폭

증세는 몇 주 후 미국에서 반복됐다.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

일 수 있다. 

유매스 앰허스트 공중보건과학대학원의

감염병과 조교수인 앤드류 로버 박사는 “이

는 분명히 우려스럽다. 당연히 이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는 있

지만 아직 팬데믹이 끝난 것은 아니다”고 지

적했다. 

로버 박사는 유럽에서의 증가세가 얼마의

시간 후 미국에서 반복됐던 과거의 패턴에 따

라 미국의 증가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

다. 

“우리는 증가세가 나

팬데믹의 종료를 예상하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방역해제 및 리오프닝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팬데믹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면으로 계속

영국과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 코로나 다시 증가

BA2 미국내 23.1% 차지, 그러나 뉴잉글랜드 38.6%차지 

대부분 전문가들, 마스크 착용 다시 시작해야  

42세 남성, 60대 아시안 여성 무려 125차례 무차별 구타 
뉴욕시와 인근이 아시안 혐오의 근원지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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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 음대, K-pop 심포지움과 K-pop의 밤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보스톤 버클리 음대가 K-

pop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한

국의 케이팝 및 한국문화의 국제

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의 인디팝 밴드 아도이

(ADOY) 및 한국학생회의 공연

을 8일 가졌다. 

버클리음대 뮤직비지니스/매

니지먼트와 프로패셔널뮤직과

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움 및 공

연은 CJ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이

뤄졌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한국의

인디 신디팝 4인조 밴드 아도이

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해

공연해 관중들을 사로잡았다. 패

널 토론회에서는 아도이의 오주

환, ZEE, 그리고 이 밴드의 매니

저이자 뮤직 에이전시 코하이

(Kohai)의 CEO 대니얼 하, CJ

엔터의 뮤직비지니스 디렉터인

제이크 홍이 참여해 이야기를 나

눴다. 

제이크 홍 디렉터는 “불과 5

년전만해도 난 K-pop과 한국의

연예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말

하고 “한국 아티스트들은 아주

훈련이 잘 되어있고 이 한류의

성공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아

주 겸손하며 영감있는 예술을 만

드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

다. 따라서 한국의 연예업계는

아주 장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날 패널토론의 사회자인 버

클리 토냐 버틀러 교수는 “K-

pop과 한국연예산업에 대한 이

야기는 주로 뛰어난 아티스트의

콘텐츠에 주로 집중됐다”고 말

하고 “이번 심포지움은 이 어메

이징한 콘텐츠를 세계에 전달하

는 아티스트들로부터 직접 음악

을 듣고 또한 음악의 사업적 측

면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독특했다”

고 이번 심포지움에 대해 밝혔다

. 

버클리 한국학생회는 여러 다

양한 한국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

이며 이날 심포지움을 장식했다

.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버클리 음대가 K-pop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한국의 케이팝 및 한국문화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의 인디팝 밴드 아도이(ADOY) 및 한국학생회의 공연을 8일 가졌다

“5년전만해도 세계적 K팝 예상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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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통과 

어 여성은 이를 무시하고 지나쳤다.

이에 격분한 이 남성은 곧장 따라가

이 같은 가혹한 폭력을 휘둘렀다. 이

같은 처참한 행위는 모두 감시 카메

라에 담겼다.

에스코는 폭력을 가하고 빌딩 밖

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으며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용커스 경찰들은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잔인한 폭

행범인 42세의 타멜 에스코는 살인

미수, 폭행 그리고 혐오범죄로 기소

됐다. 

용커스 경찰서 존 뮬러 서장은 “

이번 사건은 가장 참혹하고 놀라운

사건 중의 하나”라며 “힘없는 시

니어 여성을 폭행한 것은 정말 경멸

스럽고 특히 이 여성의 인종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더욱 더 그렇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얼굴 뼈가 함몰됐으며

뇌출혈 및 많은 자상과 멍이 들었지

만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에스코는 이미 14번의 체포 경력

이 있었으며 이중의 절반이 중범죄

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그는 2011년

범죄로 3년형을 선고 받고 2년 반 복

역 이후 풀려났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특히

용커스 시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주

목했다. 20만 주민 중의 7%가 아시

안이며 뉴욕시 바로 북쪽에 위치한

이 시에서는 지금까지 아시안을 타

깃으로 한 혐오범죄가 한번도 발생

하지 않는 곳이었다. 

팬데믹 이래 아시안 혐오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Stop AAPI

Hate 집계에 따르면 2020년 3월 19

일 이래 지난해 말까지 무려 1만1천

건의 혐오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반 아시안 정

서가 팽배해 있다. 뉴욕 경찰에 따르

면 2021년 131건의 아시안혐오 사건

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3건, 2020

년 28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

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대로 집

계되지 않은 사건까지 훨씬 많은 혐

오사건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추정

이다. 

3월에만 해도 28세의 남성이 2시

간동안 무려 7명의 아시안계 여성들

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으며 혐오

범죄로 기소됐다. 

최근에는 4명의 아시안계가 혐오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스트할렘에

서 캔을 모으던 중국계 이민자가 살

해당했다. 40대의 아시안여성은 타

임스퀘어 전철역에서 떠밀려 사망

했으며, 35세의 한국계 여성은 아파

트에 침입한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퀸즈에서는 61세 여성이 떠밀려 사

망했다. 

애틀란타 참사 1주기를 맞는 뉴

욕은 참담하다 못해 이제 아시안들

을 환영하지 않는 도시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뉴욕주는 특단의 아시안 보호 대책

을 제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

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애틀란타 참사 1주년 현주소 여전히 참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 상원이 서머타임을 영구화

하는 법안을 15일 통과시켰다. 

일광보호법안(Sunshine Protec-

tion Act)이란 이름의 초당적인 이

법안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쉘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등이

상정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준수하고 있는 일광절약시간 즉 서

머타임을 새로운 기준시간으로 영

구화하도록 하고 있다. 

서머타임의 영구화는 최근 계속

논의가 되어 왔으며 지난해에도 에

드워트 마키 의원이 공동 상정했으

나 통과되지 않았었다. 

이 같은 법안은 특히 겨울의 짧은

낮을 싫어하는 동북부 주민들에게

는 큰 환영을 받고 있으나 아직 하원

과 대통령의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일광보호법안을 상정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고 항공업계를 비롯해 다른

산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2023

년 가을께나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

다. 

이 법안을 공동상정한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더 이

상 시계를 인위적으로 돌리지 않고,

하교 및 퇴근 후 더 긴 낮 시간을 보

낼 수 있으며 더 많은 미소를 띨 수

있기에 서머타임을 영구화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서머타임의 영구화 가능성은 점

차 높아지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일

년에 두번씩 시간을 조정하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 쪽으로 합류

하고 있다. 또한 방과 후 더 많은 시

간을 보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자동차 사고까지 줄일 수 있는 것 등

이 서머타임의 혜택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하와이와 아리조나만이

서머타임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서머타임의 영구화는 일단 일년

에 두번씩의 시간조정을 없애준다

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모든 문

제를 일거에 제거해 주지는 않는다.

특히 뉴잉글랜드 지방의 겨울의 짧

은 낮 길이를 결코 늘려주지는 않는

다. 실례로 서머타임이 영구화 되면

보스톤의 12월에는 아침 8시에도 해

가 뜨지 않게 된다. 

한편, 한국과의 시차는 지금처럼

동부의 경우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고 서부의 시차도 17시

간에서 16시간으로 줄게 된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동북부 주민들 환영, 일부 의사들은 반대 
하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절차 남아 

폭행범인 42세의 타멜 에스코는 살인미수, 폭행 그리고 혐오범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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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역사적 가스등 LED 램프로 바꾼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의 매력적인 유물 가스

등의 상당수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

다. 

보스톤의 2천800여 개스등은 패트

리어츠들이 썼던 모자 트리콘해츠,

좁은 코블스톤 거리 등과 함께 초기

보스톤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유

물 중의 하나로 백베이와 찰스타운

등지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빛

을 발해왔다.  

그러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화석연

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

지면서 가스등이 향수적인 매력이

점차 시들해지고 있다. 

첫번째 단계로 보스톤시는 가스등

을 LED전등으로 바꾸는 시도를 시

작했다. 

보스톤시의 가스등은 매년 약 5천

여 톤에 달하는 가스를 방출해왔으

며 이는 보스톤 시가 방출하는 이산

화탄소의 3.4% 차지하는 분량에 달

한다. 이는 가스관의 노후화로 인해

방출되고 있는 매탄 가스 양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양이다. 

새로운 LED 램프는 과거의 가스

등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으로 만들

어졌으며 보스톤 다운타운의 베이

빌리지에 설치됐다. 이곳의 가스등

은 공사로 인해 잠시 제거됐었다. 

베이 빌리지 주민인 탐 퍼킨스 씨

는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

로 설치된 가로등을 면밀히 관찰하

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LED 가로등의 붉은색이 섞

인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하얀 가스등에 비해 너무 밝은 것 같

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이웃동네는 가스등

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지 않는 곳

만 바뀌는 것을 우려했다. 

앤 클리거스 씨도 보스톤 글로브

와의 인터뷰에서 “전체 지역이 이

LED 가로등으로 바뀔 때까지 이에

찬성하지 않겠다. 지금껏 보스톤시

는 이번 가스등 제거 절차에 있어 매

끄럽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뀌었으

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비컨힐 주

민들은 새로운 가로등 설치에 강하

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비컨힐 주민

들은 장애인 진입로를 콘크리트로

설치하려는 보스톤 시의 계획에 난

색을 표하며 수년째 시와 대립하고

있다. 

롭 휘트니 비컨힐주민협회(Bea-

con Hill Civic Association)는 보스

톤시에 보낸 편지에서 비컨힐은 1천

여 가스등이 있는데 이를 교체하려

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

족했던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

를 표했다. 

휘트니는 “보스톤시의 거리조명

사업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결

정에 대한 일체의 검토나 주민들 토

론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

는 교체에 관한 “활발하고 전면적

인 커뮤니티 검토 절차”가 있을 때

까지 시의 계획에 반대할 것임을 분

명히 했다. 

반면, 수 프린들 벡베이주민협회

건축위의 회장은 지난 주 베이 빌리

지의 LED 가로등을 조사했으며 “

칼라가 좀 다르고 좀더 강렬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가스 가로

등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프린들은 현재 보스톤시의 가스등

은 400여전에 시작했던 가스등의 복

제품이며 대부분이 1960년대에 새로

설치된 것임을 지적했다. 그녀는 “

나는 교체에 찬성하며 가스에서 전

기로 가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

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동료인 엘리엇 래퍼씨도 가

로등 교체에 대해 찬성했다. “기후

변화가 당면해 있는 상황에서 24시

간 천연가스를 태워서 빛을 내는 것

은 보스톤시가 행하는 적절한 일이

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스톤시는 가로등을 LED로 교

체할 경우 막대한 세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리 가스등을

밝히기 위해 매년 1백만달러를 내고

있으며 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20

만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LED 가로등의 전기 요금은 가스

등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기

존의 가스등은 매 2년마다 유지 보수

가 필요했지만 LED 가로등은 10년

여까지 다른 보수 없이 사용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미셸 우 시장은 성명을 통해 보스

톤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책임을 다

하면서도 보스톤시 만의 톡특한 매

력을 유지하는 균형을 유지할 것이

라고 밝혔다. 

프랭크린 호지 거리조명사업부장

은 현재 보스톤시 거리 조명의 85%

가 LED 조명이라고 밝혔다. 이제 가

스등을 바꿔야 하는 시기이지만 아

직은 이 절차를 시작하는 것에 불과

하다며 앞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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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스트보스톤네이버후드

헬스센터(EBNHC)가 저소득자

를 위한 보험 매스헬스 가입 이민

자 환자들에게 차별적 치료를 제

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 및 이민 권리옹호그룹은

모라 힐리 주법무부장관과 보건

부에 이 병원을 고발했다. 이 병원

이 지난 2018년부터 많은 매스헬

스 보험 보유 이민자들에게 제대

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

준에 맞지 않는 의료행위만 제공

했으며 심지어 한 중증 어린이를

집으로 돌려보내 사망케 만들기

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차별

치료행위는 무려 9건에 달한다. 

인권 그룹들은 법무부와 보건

부가 이 병원에서 시스템적인 차

별행위가 있었는지 공동으로 조

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인

권 그룹들은 매사추세츠 인권법

의 기준으로 정확하고 집중적으

로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

다. 

EBNHC는 이민자, 여성 그리

고 매스헬스 보험 소유자들을 주

로 차별했다. 인권그룹은 15일 이

병원 밖에서 열린기자회견에서

“환자들과 가족은 반복적으로

기준 이하의 차별적인 치료를 받

았다. 결국 잘못된 진단으로 증상

을 악화 시켜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EBNHC는 주 최대의 커뮤니

티 헬스센터다. 병원은 성명서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 경험에 대

해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겠다. 또

한 법무부에 병원 측에서 자진해

서 나서서 진료에 문제가 있었는

지 검토해주길 요청했다”고 밝

혔다. 

이날 고발된 한 사건을 살펴보

면, 마리아란 여성은 영아를 헬스

센터에 데리고 갔으나 아이 컨디

션이 나쁘지 않다고 돌려보냈다.

아이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다음

날 다시 병원에 데려 갔을 때 헬스

센터 직원들은 응급차를 불러 대

형병원으로 이송시켰다. 그러나

아이는 이송 중에 사망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19세의 자스

민으로 지난해 11월 가슴통증으

로 병원을 찾았다. 병원측은 전기

카디오다이어그램을 돌려 진찰한

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진통제

를 먹으라며 돌려보냈다. 이후 병

원측은 이에 대한 추가진료를 제

공하지 않았다. 올해 2월 9일 그녀

는 응급실에 실려갔으며 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지난달

그녀는 여러 차례 수술과 키모테

라피까지 받아야 했다. 

자스민은 “병원 측에서 추가

진료를 했었을 수도 있었고 그렇

다면 좀더 일찍 진단을 받아 일찍

수술을 받았을 수 있다”고 주장

했다. 

아주시나란 환자(27)는 위통증

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소화불량

이라며 더 이상의 검사를 거부당

했다. 그러나 구토에 호흡곤란이

이어지고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

자 검사를 진행해 담석증으로 진

단했다. 이후 이를 지갑안에 코인

으로 비교하며 집으로 돌려보냈

다. 

아주시나는 계속 통증이 있자

다른 병원을 찾았다. 이 때는 담석

이 담관을 막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

해 아들과 무려 5일이나 떨어져

지내야만 했었다. 

피해자들은 “우리는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트보스톤헬스센터 저소득 이민자 차별 치료 
매스헬스 보험 사용자와 여성, 아이 제대로 치료 안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신규확진자

는 16일 725명, 신규사망자는 14명으로 집

계됐다. 특히 7일 평균 양성확진자 비율

은 1.53%로 지난해 7월과 유사한 수준으

로 감소했다. 

주 보건부의 16일 발표에 따르면 15일

기준 병원입원환자는 229명으로 감소했

다. 중환자실 환자도 31명, 현재 산소호흡

기를 착용한 환자도 13명으로 확연하게

줄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229명의 환

자 중 60%에 달하는 138명이 2차 접종까

지 마친 상태였다는 것이다. 

지난 14일간의 신규 감염자의 연령층

은 20-29세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30-39

세, 15-19세가 그 뒤를 이었다. 젊고 활동

이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이 여전히 많다.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폭증하

고 있고 유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다

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현재 감염이 낮

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

스크 착용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

야 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16일 확진자
725명, 사망 14명 

확연한 감소세, 병원입원자 60%가 백신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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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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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 수

CPA / MBA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랜 기간동안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의 혜택을 누려왔던 미국

이지만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인

해 이제 금리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

다. 

3% 이하 대의 낮은 모기지 금리시

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저물었다. 크

레딧 카드 이자율은 물론 자동차 대

출 금리도 이제 올라가게 됐다. 이용

하는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저축을

많이 한 한인들은 어느 정도 이자율

인상의 혜택을 보겠지만 장기 사채

펀드 수익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16일 연준의 0.25% 포인트 기준 금

리 인상은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한

인들에게 당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

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40년만

에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으로 인

해 연준은 2005년 이래 가장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

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대출 이자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올해내 기준금리를 6차례

에 걸쳐 1.75%에서 2% 포인트까지

올리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2023년에는 또다시 4차례의 인상을

더해 기준금리를 3%대로 유지할 것

으로 기대된다. 

제롬 파월 의장은 대출시 지불해

야 하는 이자의 상승을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자동차, 상품 그리고 서

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여 결국 인플

레이션을 잡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

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험부담도 적

지 않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플레

이션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높게 인상해야 할 수 있다

. 이 같은 강력한 금리 인상은 미 경

제를 불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

를 만들게 된다. 

뱅크레이트닷컴의 수석 재정 분

석가인 그랙 맥브라이드는 “단 쿼

터퍼센트 포인트 이자율 상승은 가

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하지

만 누적된 효과는 가계와 경제 전반

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

적했다. 

다음은 AP, 월스트리트저널, 그

리고 뉴욕타임스 등에서 다룬 기준

금리 인상으로 미국인들에게 미치

는 영향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

이다.

주택구입을 고려하는데 모기지 금

리는 계속 올라 갈 것인가?

모기지 금리는 이미 지난 몇 달간

연준의 움직임을 예상해 올랐으며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 이자율은 10년 국채금리

에 근거해 결정된다. 또한 10년 재무

성 채권 즉 국채 금리는 다른 대출의

기본이 되기도 한다. 연준이 이자율

을 올리면 재무성본의 이자율을 높

이게 되고 모기지 금리도 높이게 된

다. 

지난주 연준 금리인상의 기대를

반영 30년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거의 1%포인트 상승한

3.85%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금리인

상이 발표된 이번 주 프레디맥에 따

르면 모기지 금리는 4.16%로 다시

치솟았으며 이는 2019년 4월 이래 최

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주택구입을 원하고 있으나 매물

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가며 입찰 경

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이

같은 상황은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인다. 

평균 주택가격은 연당 20%오르

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높

은 모기지 이자율이 구매의욕을 위

축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 같

은 가격인상은 조금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AP와 인터뷰한 퍼스트어메리칸

파이낸셜코퍼레이션의 차석경제학

자 오데타 쿠시는 많은 밀레니얼세

대들이 주택시장에 뛰어들게 됨에

따라 강력한 주택 수요가 건재하고,

매물이 부족하며 신규주택 건축도

부진해 주택시장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시는 “올

해도 주택시장은 계속 활황을 이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WSJ가 인터뷰한 콜롬비

아대학 로라 벨드캠프 교수는 모기

지 이자율 인상으로 리파이낸싱이

줄어들고 주택구입도 점차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하락 또는

최소한 부동산 시장의 완화가 예상

된다”고 밝혔다. 

다른 대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크레딧카드, 홈에쿼티라인오브

크레딧 그리고 기타 변동이자 대출

의 이자는 1-2달내에 연준의 이자율

과 같이 상승하게 된다. 이 같은 대

출의 이자율은 연준의 기준이자율

과 같이 움직이는 프라임 이자율에

근거해 산출되기 때문이다. 

월렛허브에 따르면 좋은 크레딧

점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발행되는

크레딧카드 이자율은 18.98%이다.

연준의 집계에 따르면 평균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16.44%였다. 

만약 향후 2년내 연준이 10차례를

올린다면 이자율이 2.5% 포인트 올

라갈 것이며 크레딧카드 이자는 크

게 상승해 연당 무려 20%대에 이르

게 된다. 

NY타임스와 인터뷰한 뱅크레이

트닷컴의 수석재정분석가인 그렉

맥브라이드씨는 많은 크레딧 카드

빚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0% 밸런

스트랜스퍼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

다. 일부 크레딧 카드는 최고 21개월

까지 0%이자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동차 대출은?

자동차 대출은 5년 재무성본드의

이자율에 근거해 고정이자율을 정

한다. 

지금과 같은 새차구입이 어려운

시기에는 자동차 대출을 잘 확보 해

야한다. 특히 딜러십과 대출은행은

특정 새차를 두고도 다른 금액을 부

과할 수도 있다. 뱅크레이트닷컴에

따르면 3월 10일 자동차 대출 평균

이자율은 3.98%였다. 

특히 자동차 대출은 재무성본드

의 이자율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개

인의 크레딧 상태, 대출 기간, 그리

고 다운페이먼트 등에 따라 크게 달

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연준의 이자율 상승이

자동차 구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하다. $25,000의 대출인 경우 0.25%

인상이 한달 페이먼트 금액에 미치

는 영향은 $3에 불과하다. 

저축으로 좀더 ▶▶7면으로 계속

모기지 이자율 상승, 크레딧카드 이자율 상승 
자동차 대출이자도 상승, 소비 둔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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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종료 멀었다. 유럽 다시 증가 미국도 증가 우려 

타날 것을 예상해야 한다. 다만 그 규

모가 소규모의 증가세로 그칠지 아

니면 심각한 증가세로 이어질지는

지금으로선 말하기 힘들다”고 로

버 박사는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1월 초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히 감소세를 경험하고 있

지만 영국은 최근 들어 감염세와 병

원입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다. 

영국과 더불어 오스트리아, 네델

란드, 스위스, 독일 그리고 그리스 등

지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저스틴 레슬러 노스캐롤라이나대

학 공중보건 연구원은 “사람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우려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마스크을 착용을

기피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야 하

며 좀더 조심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

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튜 팍스 보스톤대학공중보건대

학 글로벌헬스 및 감염병학 교수 또

한 “우리는 반드시 경계심을 가져

야 한다”고 강조했다. 

팍스 교수는 “감염자 수의 증가

는 앞으로도 좀더 있을 것이므로 증

가 규모가 클 것인지 아니면 작을 것

인지 그리고 병원 입원율을 얼마나

증가시킬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다

”고 말하고 “만약 병원율을 그리

높이지 않는 것이라면 단지 이를 모

니터만 하면 되는 수준에 올라있으

며 병원 입원율을 높인다면 그 때는

다른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

다.  

전문가들은 또한 미질병통제센터

(CDC)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바이러스 집계 자료를 지적했다. 현

재 미국내 전역의 3분의 1 이상의 지

역에서 최근 15일동안 바이러스 채

집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크립스연구분석연구소의 에릭

토폴 소장은 트위터를 통해 “유럽

의 또 한차례 바이러스 증가세가 다

시 시작됐다. 영국과 유럽에서 시작

된 이 감염증가세는 결코 유럽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의 새로운 증가세를

두고 볼 때 미국의 봄철 다시 증가세

가 시작될 것”이라고 앤디 슬래빗

전 백악관 팬데믹 자문관은 14일 트

위터를 통해 밝혔다. 

젠 사키 대변인은 “현재 미국에

서는 3만5천여 감염자가 매일 발생

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일

종의 증가 및 감소세가 이어지는 파

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전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FDA 전 청장이었던 스캇 고틀립

화이자 이사회 이사는 아주 낙관적

이었다. 그는 14일 트위터를 통해 “

감염자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이며 BA2, 백신효과 약화, 방역완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증가세도 새로

운 대유행을 일으키지 않으며 여름

에는 다시 감소세를 시작할 것”이

라고 밝혔다. 

앤소니 파우치 박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보건관계자들은

영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 주

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영국의 보건

담당자와 논의한 결과 리오프닝, 면

역약화, BA2의 증가 등 세가지 요인

이 주된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

했다. 

면역력의 감소에 따라 2차 부스터

샷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워

싱턴포스트는 15일 화이자가 65세 이

상의 연령대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

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BA2는 미국내에서 점차 확

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3월 12일 현재

미국내 감염의 23.1%를 차지하고 있

다. 그러나 뉴잉글랜드 지역은 비교

적 높아 전체 38.6%를 차지하고 있다

. 한인들이 예의 주시해야 할 대목이

다. 

윌리엄 해니지 하버드 TH 챈 보건

대학원의 감염병과 교수는 유럽의

상황이 “미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

는 것”이라고 말하고 “일부 지역

에서 감염증가세가 일어날 수 있으

나 BA2가 오미크론처럼 미국 전역

을 휩쓸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

했다. 

현재 매사추세츠에서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과 병원입원율은 계속해

서 감소하고 있으나 그 감소세는 최

근들어 주춤해지고 있는 상태다. 하

수도 바이러스 검출도 한동안 급격

히 감소하다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레슬러 박사는 “유럽의 증가세가

미국에 큰 유행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

다. 무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해왔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마

스크를 착용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여전히 최고의 방어장치”라

고 말했다. 

▶▶1면에 이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되나?

그렇지만 미미할 뿐이다. 어느

세이빙 계좌인지에 따라 다르다.

CD나 모니마켓은 일반적으로 연

준의 금리를 반영하지 않는다. 은

행은 고금리 상황에서 자신의 이

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당장 반영하지만 저

축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

을 하지는 않는다. 

특히 대형은행일수록 이 같은

경향이 심하다. 특히 대형 은행들

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와 많은

부유층들의 줄어든 소비로 인한

저축으로 돈이 넘쳐나고 있다. 이

런 상황에서 CD 이자율을 높여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

다. 

그러나 온라인 은행과 기타 고

수익 세이빙계좌들은 예외다. 이

들은 공격적으로 저축을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다만

이들은 큰 금액의 저축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이자율은

아주 낮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평균 세이빙 어카운트 이자율은

0.49%였다. 그러나 일반 은행의 경

우 지난해 0.15%보다 낮은 0.12%

를 제공하고 있다. 

국채금리를 반영하는 CD의 경

우 조금 이자율이 높아졌다. 온라

인 뱅크의 경우 0.67%로 올랐으며

5년 평균 CD는 1.08%로 인상됐다

. 

대부분의 모니마켓 뮤추얼펀드

는 일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

부분의 모니마켓 이자율은 0.02%

이하이다. 

hsb@bostonkorea.com

▶▶6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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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자동차구입 과정에서 사기가 빈

번하게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대부

분의 피해자들은 이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한해 연방공정

거래위(FTC)에 접수된 자동차 구입

관련 불만이 10만건 이상이었다. 

2월 개최된 연방공정거래위와

EMS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FTC 재

정부 대니얼 드와이어 변호사는 이

민자 및 저소득층이 자동차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드와이어 변호사는 지난해 뉴욕

브롱스 소재 혼다 딜러 매니저인 카

를로 피탄토(Carlo Fittanto) 소송을

사례로 들며 이 딜러 매니저는 흑인

과 히스패닉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자동차 융자 이자율 및 수수료를 적

용하라고 세일즈맨들에게 지시한 혐

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피탄토가 표적으로 삼은 집단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며, 히스패

닉과 흑인이었다. 이들 소비자들은

백인 소비자에 비해 더 많은 융자 비

용을 지불했다. 혼다점의 세일즈맨

들은 또 소비자의 동의 없는 서류 작

성, 광고지와 다른 판매가 적용, 이민

자 소비자들에게 이중으로 세금 및

수수료를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탄토 매니저와 브

롱크스 혼다는 150만달러의 보상금

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드와이어 변호사는 “자동차는 우

리 가족들의 삶과 교육에 필수적이

며, 우리 생활에 구입하는 가장 비싸

고 복잡한 상품이기도 하다”며 자

동차 구입시에 철저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후에 자동차 딜러에 갈 것을

권했다. 그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구입을 원하는 자동차 종류를 파

악하고 예산을 정확히 정한다. 딜러

는 언제나 비싼값으로 자동차를 판

매하려 한다.

•중고차 구입시에는 홈페이지

https://vehiclehistory.bja.ojp.gov/에

서 리포트를 떼어본다.

•딜러로 출발 전에 최저가를 다시

확인하고, 광고에 기재된 자동차 재

고가 정말로 확보됐는지 확인한다.

딜러는 자동차를 싼값에 광고한 후

해당 자동차가 이미 팔렸다고 말하

곤 한다.

•자동차 융자 사전승인서(pre-

approval)를 은행으로부터 확보해야

훨씬 유리한 딜을 할 수 있다. 딜러 융

자는 이자율이 더 비싸게 마련이다.

•서류에 서명할 때 본인이 동의한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딜러는 채 서류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오토 융자가 끝났으

니 차를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는

“yo-yo” 융자에 조심해야 한다.

•딜러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

다고 하는 것 중 상당수는 본인이 선

택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다. 

•자동차 가격 및 이자율은 언제나

협상 가능하다.

미네소타 법률지원단체의 구델 변

호사는 많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관련해 문제를 겪는다

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에는 중고차 레몬로

(Lemon Law)가 존재해 딜러에서 구

입한 12만5천마일 이하의 중고차량

들은 30일 내에 고장나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가 적을수록

레몬로 적용 기한이 늘어난다. 

자동차 구입 사기 많아, 이민자들이 주로 피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자동차 딜러들이 소비자들

이 딜러에서 제공하는 융자 대신

현금이나 개인적인 자동차 융자

를 사용하는 경우 차량 판매를 거

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3월 초 보도

에 따르면 한 렉서스 딜러의 판매

원은 딜러가 소개하는 대출은행

의 소개 수수료가 $2,000이라고 밝

히고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2,000

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공급부족으로 인

해 차량 구입이 원활하지 못하자

딜러들은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강요하고 있

다. 일부 자동차 딜러는 스티커 가

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하

기도 하고 있다. 

자동차 대출은 딜러들이 은행

을 대신해 대출을 주선하며 이자

의 일부를 받거나 수수료를 챙기

는 주요 수익원이었다. 또한 자동

차론 대출은 보험과 높은 마진의

상품을 끼어서 팔기가 훨씬 유리

하다. JD파워에 따르면 딜러들은

공급부족으로 차량판매가 줄어들

면서 차량당 부과해야 하는 이익

이 훨씬 높아지게 됐으며 이로 인

해 자동차론 대출에 의존도가 높

아졌다. 

과거의 경우 자동차대출은 그

동안 0% 이자 대출 등 프로모션의

도구였었다. 

지난해 자동차 론 대출은 7천

340억달러에 달해 지난 2004년 이

래 최고를 기록했다. 에드먼즈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대출의 55%

가 딜러 파이낸싱이었으며 이는

지난 2005년 이래 최고의 수치였

다.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것

은 18% 이하로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였다. 

내셔널 소비자법률센터의 존

밴 앨스트 변호사에 따르면 딜러

는 최근들어 소비자들에게 딜러

파이낸싱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도 최근

수건의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다.

뉴욕의 소비자보호부는 지난해 11

월 2개의 중고차 딜러를 소비자들

에게 딜러대출만 받을 수 있도록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했다.

hsb@bostonkorea.com

자동차 딜러 현금구입 거부,
딜러 융자시에만 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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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방심하고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평소보

다 조금 많이 먹으면 쉽게 툭 나와버리는 우리

들의 이 정직한 아랫배.. 특히 뱃살은 쉽게 빠지

지 않는 부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효

과적인 뱃살타파를 위한 복근운동의 정석, 플

랭크편을 준비했어요. 초보자들에게는 꽤 도전

적이고 강도가 있는 운동이므로 제가 알려드리

는 비교적 쉬운 옵션을 따라해보시고 중간에

버티기 힘들면 잠시 휴식하고 다시 따라오셔도

돼요. 처음엔 생각보다 잘 안될 수도 있지만 꾸

준히 반복하다보면 요령과 힘이 생겨 5분 플랭

크도 휴식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즐겁게

운동해요! 렛츠고!!

아래 영상을 찾아 보시면서 따라하면 더 쉬

워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한 후, 최근 영상에서 5분 플

랭크 편을 찾아 꼭 따라해보세요. 

1. 엘보 플랭크 (elbow plank) 

1단계  네발기기 자세에서 팔꿈치를 어깨 밑

에 오게 내려줍니다.

2단계  한다리씩 뻗어 전신을 일자로 길게 만

들어주세요

3단계  엉덩이가 어깨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

게 주의하며 복부를 등쪽으로 강하게 수축해주

세요

주의!  어깨를 귀에서 멀리 보내 목의 긴장은

최대한 풀어줍니다.

4단계  1분을 버티기 힘들다면 중간에 무릎을

대고 버텨도 좋습니다. 단 복부는 바닥에 대지

않기!

2. 사이드 플랭트 (side plank)와 변형동작 

1단계  엘보플랭크에서 손바닥을 짚고 올라

와 베이직 플랭크를 만들어주세요.

2단계  오른손은 어깨 밑에 두고 왼손만 천정

쪽으로 올리고 발꿈치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

다.

3단계  균형잡기가 힘들다면 사진처럼 왼 발

을 앞으로 가져가 지지해줍니다.

주의!  두 엉덩이를 같은 선상에 위치하게 해

주시고, 어깨가 아프지 않게 복부의 힘을 더 써

서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4단계  30초 후에 반대방향도 휴식없이 진행

합니다.

3. 엘보 사이드 플랭크 (elbow side plank)

1단계  앞의 사이드 플랭크에서 팔꿈치를 내

려 엘보 플랭크로 돌아옵니다.

2단계  앞에서 한 것처럼 몸통을 틀어 이번엔

오른 팔꿈치를 바닥에서 떼고 홀딩합니다.

3단계  두발을 모으고 버티기 힘들다면 사진

처럼 서로 벌리고 홀딩합니다.

4단계  30초 후에 반대방향도 해주세요.

4. 베이직 플랭크 (basic plank)

1단계  엘보 사이드 플랭크에서 손바닥을 짚

고 올라와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어깨 밑에 손목이 위치하게 하고 복부

를 강하게 수축해 가슴을 매트에서 밀어내세요

3단계  괄약근의 힘과 코어의 힘을 같이 가져

가면 1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주의!  손목이 아프거나 약하신 분들은 1번

엘보 플랭크로 내려와 진행해주세요.

5. 레인보우 플랭크 (rainbow plank)

1단계  엘보 플랭크로 돌아와 엉덩이를 좌우

로 씰룩씰룩, 무지개모양을 상상하며 움직입니

다.

2단계  마지막 플랭크인만큼 힘이 빠지기 쉬

우니 복부를 더 등쪽으로 끌어당기고 호흡도

일정하게 진행합니다.

3단계  허벅지 사이 조이며 힙딥을 이어가고

중간에 힘들면 엘보플랭크에서 정지도 좋습니

다.

** 5분의 플랭크가 다 끝나면 영상과 함께 어

깨와 목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 잊지 마세요! 

유튜브도 좋지만 새해에는 라이브로 선생님

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

&필라테스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

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

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의

효과

2. 꾸준한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

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신청 가능)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

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요가쏭의 5분요가 

매일하지 않아도 뱃살 쏙 빠지는5분 플랭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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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코로나19 고위험군
별도 쇼핑 시간 서비스 해제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

'(Costco)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제공한 '별도 시

간대 우선 쇼핑 서비스'를 다음달 17

일(현지시간) 종료할 예정이다.

코스트코는 15일 미국 고객용 자

사 웹사이트를 통해 60세 이상 시니

어, 의료계 종사자, 응급구조요원 등

을 대상으로 운영한 특별 쇼핑 시간

대를 다음달 17일까지만 유지한다고

공지했다.

미국 코스트코는 코로나19의 세계

적 대유행이 선포된 2020년 3월부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고

위험군 또는 취약층으로 규정한 이

들을 위해 특별 쇼핑 시간대를 설정

했다.

서비스 대상에는 장애인과 면역

저하자도 포함됐다.

서비스 시간은 애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오전 9시부터 10

시까지였다가 작년 7월부터 화요일

과 목요일 주 2회 같은 시간대로 축

소했다.

이 시간대에 일반 회원은 매장에

들어갈 수 없다.

코스트코의 이번 방침은 미 전역

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감소하

며 많은 사업체와 지자체가 관련 제

재를 완화하고 있는 때 나온 것이라

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지난주

, 항공기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 이

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조치

를 다음달 19일부터 해제할 방침이

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Worldometer)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만7천267명, 사망자는 326

명으로 집계됐다.

오하이오·애리조나·하와이 등

11개 주에는 신규 확진 사례가 단 1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플로리

다·일리노이·몬태나 포함 29개 주

와 워싱턴DC 등은 사망자 0명 기록

을 세웠다.

chicagorho@yna.co.kr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

호 특파원 = 세계적 커피 체인 스

타벅스가 브랜드를 상징하는 하얀

1회용 종이컵을 단계적으로 퇴출

할 계획이라고 CNN 방송이 15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커피 등 뜨거운 음료에 쓰이는

하얀색 바탕에 초록 로고가 인쇄

된 종이컵과 찬 음료에 쓰이는 투

명한 플라스틱컵은 한눈에 스타벅

스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브랜드

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 컵은 동시에 환경 문

제를 유발해왔다. 1회용이다 보니

사용한 뒤에는 곧장 폐기물로 전

락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재활용

되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매립되거

나 폐기된다.

스타벅스의 마이클 코보리 최고

지속가능성책임자는 "우리 컵은

어디에나 있다. 우린 그걸 좋아한

다. 하지만 그것은 한 번 쓰고 버리

는 사회를 보여주는, 어디에나 있

는 상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코보리 책임자는 이에 대한 최

선의 해법은 "1회용 컵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1회용 컵을 단계적

으로 폐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컵

임대'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

고객이 1달러(약 1천200원)의 보

증금을 내고 음료를 담은 일반 컵

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를 매장

내 스마트 쓰레기통에 반납하면 1

달러를 되돌려받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이 프로그램이 다른

친환경 캠페인보다 고객들로부터

반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8개

시장에서 20가지 종류의 다른 컵

임대 프로그램을 시험하면서 새

컵을 개발했다. 이 컵은 가벼운 폴

리프로필렌 소재로, 1회용 컵을 대

신해 약 100번 사용할 수 있고, 최

종적으로는 재활용할 수 있다. 환

경에 남기는 발자취가 매우 적다

는 것이다.

시애틀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매장의 매니저 킴 데이

비스는 "고객과 직원들 사이에서

즐거움과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일본과 싱

가포르, 영국에서도 비슷한 파일

럿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자기 컵을 가져온 고객에게 보

상금으로 10센트를 주던 것을 50센

트(약 600원)로 올리거나, 1회용 컵

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프로그

램도 테스트하는 중이다.

스타벅스는 또 내년 말께부터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고객들이 사전

주문이나 드라이브스루 주문 때도

자신이 가져온 머그컵을 쓸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는 모든 고객

이 자기 머그컵을 가져와 사용하

거나 임대 머그컵을 쓰도록 한다

는 구상이다. 1회용 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제품경험 담당 부사

장 어밀리아 랜더스는 "가장 열렬

한 지속 가능성의 옹호자인 고객

도 쉽게 행동을 바꾸지는 않는다"

며 스타벅스에서 종이컵·플라스

틱컵을 없앤다면 이는 큰 성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스타벅스 "1회용 컵 단계적 퇴출하고
임대 머그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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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전망치 크게 높이고 성장률 낮춰…우크라 사태가 물가상승 압력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가 16일(현지시간)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특히 올해 남은 6번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하며 본격적

인 금리 인상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고용 안정 기조 속에 높은 인플레이

션이 우려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

로 앞으로 물가잡기에 방점을 둘 것

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

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

친 뒤 낸 성명에서 현재 0.00~0.25%

인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2015∼2018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했고, 마지막 인상

은 2018년 12월이었다.

그러다 2019년 7월부터 다시 금리

를 내렸고 2020년 3월에는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

행에 대응하기 위해 줄곧 금리를 제

로(0)에 가깝게 파격적으로 낮췄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

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를 연준이 별도로 공개한 것을

보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9%로 예

상했다.

올해 남은 6번의 FOMC 회의 때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베이비 스

텝'을 밟을 경우 6번 모두 인상을 예

고한 셈이다.

작년 9월에는 연준 위원의 절반만

이 올해 기준금리 1∼2회 인상을 예

상했고, 그해 12월엔 대부분이 2∼4

회 인상을 고려했다. 올 들어선 연준

이 5회 이상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

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일자리

가 안정된 반면 최근 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

각한 상황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

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연준은 올해 물가 상

승률을 직전인 작년 12월 전망치

2.6%를 크게 상회하는 4.3%로 올렸

다.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큰 폭

으로 초과하는 수준이다.

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

치는 2.8%로 직전보다 1.2%포인트

나 내렸지만, 실업률 전망치는 직전

3.5%를 유지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일자리 성장세가

최근 몇 달간 강력했고 실업률도 떨

어졌다며 "물가는 상승 기조를 유지

했는데 이는 전염병 대유행, 높은 에

너지 가격, 광범위한 물가 압력과 관

련된 수급의 불일치를 반영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

나 침공이 엄청난 인적, 경제적 어려

움을 초래한다"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단

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

력을 만들고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준은 또 "다가오는 회의에서 국

채와 기관 부채, 주택저당증권

(MBS)의 보유를 줄이기 시작할 것

으로 예상한다"며 머지않아 양적 긴

축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

견에서 이르면 5월부터 자산 축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확

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미 국채와 MBS 등을 대거 사들여 현

재 보유자산이 9조달러에 이른다.

이번 금리 인상에는 투표권을 행

사한 위원 9명 중 8명이 찬성했다. 제

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

재는 0.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jbryoo@yna.co.kr

연준, 3년여만에 금리 0.25%p 인상…
추가로 6회 인상 시사

미국 2월 주택착공 6.8% 상승 …
2006년 이후 최고치

제롬파월연준의장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상무부는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6.8% 증가한 177만 건(연율)으로 집

계됐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주

택시장이 대호황을 누렸던 2006년 중

반 이후 최고치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2% 급증했

고,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0만 건을 상회했다.

연말·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에 따른 인력난이 진정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난달 착공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다.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주택 허가 건수는 186만 건

(연율)으로 1월보다 1.9% 감소했으

나, 시장 전망치(185만 건)보다는 많

았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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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장관 "백신접종 의무화로 팬데믹 처음으로 끝낼 수 있어"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9만명

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 수준을 기

록했다.

독일 연방하원에서는 코로나19 백

신 접종 의무화 관련 법안을 놓고 첫

토론이 개시됐다.'

7일(현지시간) 한국의 질병관리

청 격인 독일의 로베르트코흐연구

소(RKI) 집계에 따르면 독일의 24시

간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

만4천931명으로 지난 10일 기록한 사

상 최고치 26만2천7542명을 넘어서

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하루 사

망자는 278명이다.

독일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1천651.4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

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 1천650명

을 넘어섰다. 이 지표는 최근 2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연방하원은 이날 오는 10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

한 토론을 시작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

은 이날 연방하원에서 "우리는 백신

접종 의무화로 독일내 팬데믹을 처

음으로 끝낼 수 있다"면서 "이 유일

한 기회를 함께 잡지 못한다면, 가을

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부닥쳐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급확산 추세를 되돌

리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의 백신접

종률이 90%를 넘어야 하고, 전반적

으로도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 내 전체 인구중 1차 접

종자는 76.5%, 2차 접종 완료자는

75.8%, 3차 접종자는 58.1%다. 60세

이상에서는 3차 접종자가 78.3%에

달하며, 2차 접종 완료자는 88.7%다

.'

독일 신규확진 30만 육박 역대최다…백신접종의무화법안 토론

연방 하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18

세 이상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023년까지 의무화하는 법안

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4개 원내정

당 소속 237명의 의원의 지지를 얻었

다.

이 밖에 50세 이상에 대한 백신접

종을 의무화는 법안도 발의됐다.

연방하원은 3주 후 표결을 통해 백

신 접종 의무화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트

위터 계정에 "나는 기한이 제한된 모

두에게 공통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

를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은 것을 포기해왔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독일 연방 하원의원

바이든, 코로나조정관 교체…'엔데믹' 전환 대비하나
(서울·뉴욕=연합뉴스) 이의진 기

자 강건택 특파원 =  조 바이든 행정

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 제프 자이

언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조정관이

내달 사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후임에 아시시 자 브라운대 공중보

건대학원 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

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이언츠 조정

관이 수십년간의 사업 경험을 백신

접종과 치료, 마스크 보급을 위한 인

프라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데에 쏟

아부었다"며 "우리가 이룬 성과로 미

국인은 이제 안전하게 일상 생활로

복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가 출신인 자이언츠 자문관

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

원회를 이끌었으며,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 공동의장을 맡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에는 코

로나 대응 조정관을 맡아 팬데믹(세

계적 대유행) 대응을 총괄했다.

ABC 방송은 자이언츠 자문관의

교체는 백악관이 위기 상황 대응에

서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며 '엔데

믹(풍토병)' 단계로 전환을 모색하

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각종 언론을 통해 미국인들

에게 친숙한 아시시 자 원장을 후임

으로 지명, 전환기에서 혼란을 최소

화하고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팬데

믹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

정에서 자 박사가 최적임으로써 역

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오미

크론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은 뒤 급

격히 소강 국면에 접어든 뒤 실내 마

스크 의무화 폐지 등 전격적인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미국의 1주일 단

위의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수는 3

만2천891명으로 한 주 전보다 11.3%

감소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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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열흘 연속 1천명대·코로나 사망자의 3분의 1, 최근 20일간 발생, 전문가들 "오미크론, 독감 수준 아니다" 비판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김서영 기

자 =  17일 0시 기준 62만1천328명이

라는 초유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 40만741명에서 22만명 넘게

폭증한 수치다. 이날 신규확진자 집

계에는 전날 질병관리청 시스템 오

류로 누락된 확진자 수가 포함돼 있

다.

이틀간 발생한 확진자를 합하면

102만2천69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

는다. 이틀 동안 하루 평균 5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유행이 커지는 시점

에서 정부가 섣부르게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초래된 정책 실패의 결과

라고 지적하면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유행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

다고 전망한다.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은 오미크

론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한 가운

데 지난 14일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한 영향

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따른 방역

완화가 확진자 폭증을 일으켰다고

지적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거리두기 완화로 발생한 정

책 실패"라며 "그런 과정에서 스텔

스 오미크론 확산, 급작스러운 신속

항원검사 진단 기준 변화, 대선 선거

운동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방역 완화가 원인"이라며 "

영업시간을 늘린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완화 메시지가 너무 강력

하게 간 것 같다. 그래서 예측보다 훨

씬 더 빠르게, 더 높게 확진자가 나오

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는 유행이 계

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복수의

연구기관은 유행 정점이 16일부터

22일까지 형성된다고 전망했다. 정

점에서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1만6

천∼37만2천명으로 예상했는데 예

측치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다.

엄 교수는 "추정치는 이제 의미가

없다"며 "이제는 검사량에 따라 확

진자가 100만명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점 구간은 더 길어졌

다"며 "원칙대로 거리두기 정책을

했다면 2월 말, 3월 초에 정점 찍고

내려왔을 텐데 정점은커녕 아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정점 규모는 이미 다른 나라

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크다. '아워월

드인데이터'에 따르면 15일 기준 국

내 100만명당 확진자는 6천730명이

다.

프랑스는 정점(1월 25일)에서 100

만명당 확진자가 5천436명이었고,

영국과 미국도 각각 2천681명(1월 5

일), 2천425명(1월 15일)으로 한국보

다 적었다. 일본은 100만명당 749명

(2월 9일) 수준에서 정점을 형성했다

.

현재 추세라면 이날 0시 기준 825

만592명인 누적 확진자는 다음 주 내

1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민(2022년 추계 인구 5

천162만8천117명) 5명 중 1명, 20%가

코로나19 감염 경험을 갖게 된다.

오미크론 유행을 먼저 겪은 해외

사례를 보면 인구의 20%가 감염되

이틀간 100만명 확진·600명 사망…"거리두기 완화로 정책 실패

17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만1천328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면 신규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

가 보인다. 우리나라도 정점 구간에

서 인구의 20%가 감염되면서 감소

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 교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 피해를 감수하겠다

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낙관론을 경

계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

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

에서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의료체계를 준비된 범위에서 대응

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천

159명으로 열흘 연속 1천명대를 유

지했다. 전날 1천244명보다는 85명

줄었는데, 이는 사망자가 급증한 영

향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코로나19 사망자는 429명으

로 직전일(164명)보다 265명 급증했

다. 이틀간 집계된 사망자는 593명이

다. 방역 당국은 이날 발표된 사망자

중 3일 이내 사망자는 206명, 그 이전

사망자는 223명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20일간 사망자는 3천698명으

로 전체 사망자(1만1천481명)의 32%

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사

망한 사람의 3분의 1이 지난 20일 동

안 발생한 것이다.

사망자는 고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사망자의

61.54%(264)는 80세 이상이다. 70대

(94명)와 60대(43명)를 합하면 사망

자의 93.47%가 60세 이상 고령층이

다.

이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84.38%(978명)가 60세 이상 고령층

이다. 중증 병상가동률은 65.6%로 올

라섰다.

정부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

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

해 방역정책을 중증·사망을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고위험군

보호에 역량을 집중했지만, 고령 위

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을 막아내

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확진자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확진

자 폭증으로 보건소에 과부하가 걸

리면서 확진 후 통보와 재택치료 안

내 등 조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

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치명률이

0.1% 이하로, 계절독감 치명률

(0.05∼0.1%)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확진자

가 쏟아지고 사망자도 덩달아 급증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일하게 대

응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확진자수 자체가 워낙 커졌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치명률 수치는 낮

아질 수 있지만 하루 수백명씩 사망

자가 쏟아지는 상황을 놓고 정부가

계속 '독감 수준이어서 괜찮다'는 메

시지를 주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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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MA, ME, NJ, NH, RI, TX  

kkimthielen@radiusgrp.com
617.733.5014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FL Lender/
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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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관의 부모는 동란과 석명공주이다. 석

명의 부모는 진지왕과 보명이다. 제25대 진지

왕의 부모는 진흥왕과 사도왕후이고, 보명의

부모는 구진仇珍376) 과 지소태후이다. 진지

왕과 보명궁주 사이에서 태어난 석명공주는

성장하여 제26대왕인 진평왕의 후궁이 되었

다. 그리고 석명은 이름이 전하지 않는 공주

두 명을 낳았다. 그 후 출궁했다. 출궁의 이유

는 가무(향가)를 배우다가 스승과 사통하여

출궁하게 되었다. 

김군관의 아버지는 동란冬蘭이다. 동란의

부모는 동종과 오란이다. 동종은 거칠부의 아

들이고, 오란의 부모는 오종과 비란이다. 오종

은 진흥왕의 동부이복 형이다. 김동란은 향가

鄕歌를 잘해서 음성서音聲署의 장長으로 재

임하였다. 이 때 진평왕의 후궁으로 있던 석명

이 동란에게 가서 향가를 배웠다. 그러던 중

그들은 상통하여 딸 석란을 낳았다. 이에 진평

왕은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였고, 김군관은 그

들의 넷째 소생이다.

화랑세기에 기록된 김군관의 세계世系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동란冬蘭이고 할아버지는 동종

冬宗이다. 증조는 오종五宗이다. 오종공은 사

실공주梭失公主의 아들이다. 보현공주가 어

렸을 때 법흥대제와 사랑(和好)하여 사실공

주를 낳았다. 법흥대제가 사실梭失을 입종공

에게 시집보내어 오종공을 낳았다. 오종공은

곧 진흥대제의 이모형異母兄이다. 오종이 비

차부의 딸 비란을 아내로 맞아 딸 오란을 낳고

, 황종공의 아들 동종을 데려다 아들로 삼아

오란을 배필로 삼게 하여 동란을 낳았으니, 공

은 실로 보현과 사실의 적사嫡嗣이다. 석명공

주가 처음에 진평제를 섬겨 두 딸을 낳고 출궁

했다. 동란공은 그 때 음성서의 장으로 향가를

잘했다. 석명이 동란공에게 가무를 배웠다. 마

침내 서로 사랑하여 딸 석란을 낳았다. 제帝가

허락하여 혼인을 했으나 동란공은 감히 처妻

로 대하지 못하고 군君으로 섬겨 자녀를 계속

낳았다. 공은 그 네 번째이다. 석명의 어머니

는 보명인데 금륜제를 섬겨 현조玄鳥의 꿈을

꾸고 석명을 낳았다. 그러므로 공은 실로 황종

공의 증손이고 구진의 외예外裔가 된다.]

입종공은 법흥왕의 동생이다. 법흥왕의 유

일한 적녀인 지소를 아내로 맞아 삼맥종을 낳

았다. 그리고 입종은 20대의 나이에 죽었고,

아들 삼맥종은 제24대 진흥왕이 되었다. 그리

고 지소는 남편 입종이 일찍 죽은 후 여러명의

남편/정인이 있었다. 먼저 4세 풍월주를 역임

한 이화랑이 두 번째 남자였다. 그들은 딸 만

호를 낳았다. 만호는 진흥왕의 장남 동륜태자

의 부인이 되어 진평왕과 백반과 국반을 낳았

다. 그러다 이화랑은 지소의 딸인 숙명공주와

눈이 맞았고, 그들은 둘만의 사랑을 위하여 궁

궐을 도망쳤다. 결국 지소의 용서와 허락으로

둘은 다시 궁으로 돌아와 결혼하였다. 이화랑

과 숙명은 장남 원광법사와 차남 12세 풍월주

보리를 낳았다. 보리는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

문의 증조부이다. 지소의 세 번째 남자는 태종

이사부인데 그들은 6세 풍월주 세종(화랑세

기에는 노리부와 다른 인물로 등장한다. 노리

부는 진흥왕의 정비 사도의 오빠로 기록되어

있다)과 숙명공주를 낳았다.

네 번째 남자는 고종사촌인 박영실이다. 지

소는 박영실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

에는 황화공주와 송화공주가 태어났다. 적자

가 없었던 법흥왕은 박영실로 하여금 대통을

이으려고 했지만, 딸 지소를 비롯한 중신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지소는 왕후

의 자리보다는 태후의 자리로 권력을 누렸다.

그리고 기록상 지소의 마지막 남자는 구진이

다. 그들은 딸 보명을 낳았다. 보명은 진흥왕

과 진지왕(진흥왕의 차남)과 진평왕(진흥왕

의 장손, 동륜태자의 장남)의 후궁이었다.    

금륜제는 진흥왕의 차남으로, 장남 동륜태

자가 아버지의 후궁으로 있던 보명의 담장을

넘다가 개에게 물려서 사망했기에, 태자가 되

어 576년 즉위한 진지왕이다. 579년에 폐위되

어 7월17일(음력)에 사망하였다. 진지왕의 폐

위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화

랑세기가 모두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신라의 역사를 신라인이 기록한 것이 정확하

지 않을까! 화랑세기의 기록을 보면, 즉위 후

미실을 왕후로 맞는 약속을 어긴 것과 국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모 사도태

후와 미실이 노리부와 세종을 앞세워 폐위시

켰다.  

376) 구진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다만 삼

국사기(거칠부열전)에 보면, 대각간의 벼슬

로 거칠부와 함께 총 9명의 장수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 중부를 551년 공격해서

한강 상류 10군을 차지한 기록이 나온다. 그리

고 화랑세기에는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태

후의 남자(정인, 침신 등)로 등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보명공주를 낳았다. 보명은 이부동복

오빠인 진흥왕의 후궁으로 있다가, 진흥왕이

죽은 후에는 그의 둘째 아들 사륜(진지왕)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석명공주가 태

어났다. 이 석명이 김군관의 어머니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23세 풍월주風月主 군관공軍官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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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

(Location) 선택인 것처럼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이 분산투자(Diversification)이다

. 분산투자의 개념과 중요성은 투자자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투자자 대부분

이 알게 모르게 분산투자를 하지 않는다.

분산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욕

심 때문이다. 본인이 선택해서 투자한 종목

이 짧은 시간에 크게 상승하는 대박을 은근

히 기대하기 때문이다. 복권을 구매하여 발

표날까지 벼락부자의 꿈을 꾸는 거와 비슷

하다.

주식 열풍과 함께 테슬라, GameStop,

AMC, 등은 물론 ARK Invest에 투자해서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끊임

없었다. 속담에서 말하듯 ‘사촌이 땅을 사

면 얼마나 배가 아픈 일’인가? 주위 여기저

기에서 주식투자로 돈 벌었다는 무용담을

듣고 본인만 대박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고

민 끝에 주식 투자를 결정하기에 분산투자

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분산투자로 대박 나기는 어렵지만, 하락

하고 폭락하는 주식시장에선 손실을 최소

한으로 조절할 수 있다. 요즘 주식시장 상황

을 정리해 보자. 주식시장 S&P 500은 9% 하

락, 나스닥 18% 하락, 가상화폐는 40~60%

폭락이다. 

어느 특정한 회사 주식은 어떠한가?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의 메타플랫폼

의 주가가 사상 최대폭인 26% 하락했다. 시

가 총액으로는 무려 300조 원이 사라진 것이

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75% 육박한다. 삼

성이란 한국의 대표 회사가 하루아침에 25%

만 남았다고 상상해 보라. 아크이노베이션

(Ark Innovation)은 최고점에서 50% 폭락

이다. 코로나로 한창 인기였던 운동기구 제

조업체 페러튼(Peloton) 회사의 주식은 $170

까지 상승했다가 $25까지 폭락했다. 넥프릭

스(Netflix) 주식도 올해에만 30% 하락이고

최고치에서는 50% 폭락이다. 

주식시장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최고점

에서 20% 폭락, 25%에 해당하는 주식은 최

고점에서 40% 폭락, 그리고 15%에 해당하

는 주식 최고점에서 무려 60% 폭락을 경험

하고 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이 15%에 속한

다면 손실이 매우 클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

난 3년 2021년 27.9%, 2020년은 18.4%, 그리고

2019 투자는 31.5%로 주식시장 지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대박을 기대한 투자

자는 현재 뼈아픈 투자 손실로 후회를 하는

것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의 첫걸음은 분산투자

이며 투자하는 돈이 여기저기에 투자되어

야 한다. 이것이 금융업계에서 말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며 '모던 포트폴리오 이

론(Modern Portfolio Theory)'이다. 이 개념

으로 1990년 해리 마코위츠가 노벨경제학상

을 수상했다. 이 이론의 기본은 투자할 때 수

익(Return)을 최대화하면서 위험(Risk)은

최소화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을 말한다. 즉 '계란을 같은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불문율을 이론적으로 검증한 논문

이다.

주식시장은 분명 끊임없이 오르고 내림

을 반복하므로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나의

투자목적, 나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분산

투자해야 한다. 필자가 S&P 500지수를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주식시장 변화

를 인식할 수 있고 주식시장을 대표하기 때

문이다. 그렇다고 S&P 500지수 한 종목에만

투자해서는 위험하다. 

2000-2002에 주식시장 하락으로 S&P 500

지수가 14.6%로 떨어진 반면 작은 회사(U.S.

Small-Cap Value Stocks)는 오히려 12.2%

가 상승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 큰 회사

주식은 거의 40% 하락했지만 장기 국채(US

long-term government bonds)는 26%가 상

승했다. 분산투자의 개념으로 여러 종목에

투자할 때는 정확히 어떤 종목에 어떤 이유

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투자 위험성은 얼마

인지 그리고 선택한 모든 투자 전체가 가지

고 있는 투자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는 하락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대

비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폭락하는 주식시장에서도 투

자를 포기하지 않고 장기투자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것이 편안한 노후생활로 이어지

는 것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77)

분산투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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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기분전환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질 방법을 찾아보세요. ●금전: 돈의 움직임이 많을 것

입니다.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아지니 주머니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 ●애정: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

람보다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0, 24일 길일. 21, 22일 주의.

쥐띠 |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운수: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

고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한순

간의 실수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애정: 지금 사실

대로 말하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1, 24일 길일. 22, 25일 주의.

소띠 | 신중하게 행동해야

●운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능력에 무리 되는 일

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

전: 할인판매를 하거나 단순히 싸다고 해서 사들이지 마세요. 절약하는 것이 아니

라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애정: 막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한편

으로는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하게 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3,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토끼띠 | 깊이 생각해보아야

●운수: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

게 움직여야 하니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금전:

매매나 거래를 하기에 유리한 때입니다. 부지런하게 다니는 만큼 들어오는 것이 많

을 것입니다. ●애정: 아직 마음의 주름이 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면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2, 26일 길일. 23, 25일 주의.

범띠 | 치유되고 아물면서 

● 운수: 혼자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

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어떤 심각

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잘 살펴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1, 24일 길일. 22, 25일 주의.

용띠 |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 운수: 에너지가 상승하니 건강은 회복되고 행복해집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 금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따라줍니다. 금전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애정: 알게 되는 것이 많을수록 이해하는 마음도 커

집니다. 그리 깊게 알지 않았던 사람과 갑자기 가까워질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뱀띠 |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 운수: 눈치껏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눈치가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도 못하고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합니다. ● 금전:

꼭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애태울 수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한번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거리가 멀어집

니다. 더 큰 틈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말띠 | 대책을 세워놓아야

●운수: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너무도 시원할 것입니다. ●금전: 과거에 베

푼 일로 크게 보답받는 일이 있겠습니다. 성의를 생각해서 웃으면서 즐겁게 받아들

이세요. ●애정: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

어주고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모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3, 26일 길일. 22, 25일 주의.

양띠 |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운수: 바람직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가 아니니 어떤

일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

금전: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나가는 돈은 있어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예상치 않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는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1, 25일 길일. 24, 26일 주의.

닭띠 |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운수: 남이 주는 정보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겪게 됩

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금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손해를 부릅니다. 새로운 투자나 뭔가 사들

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애정: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

람 때문에 당황하게 되거나 피곤해지는 일이 있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1, 24일 길일. 23, 26일 주의.

원숭이띠 | 직접 확인하고

● 운수: 금상첨화의 운세이니 좋은 일이 겹쳐서 들어올 것

입니다. 서로의 뜻이 합쳐지면서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시

기입니다. ● 금전: 실속이 있는 때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들

어오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 애정: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조금

만 깊이 생각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5일 주의.

개띠 |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 운수: 모처럼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니 희망을 품어도 좋겠습니다. ● 금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왔으니 계획한 대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행운이 따라줄 것이

니 큰 이익도 생깁니다. ● 애정: 무너지기 어려울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

진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4,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돼지띠 |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

문화/연예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2012년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최

초로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던

연상호 감독의 '돼지의 왕'이 드라

마로 제작돼 시청자들을 찾는다.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드라마

극본을 쓴 탁재영 작가는 15일 티

빙 오리지널 시리즈 '돼지의 왕' 온

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원작 팬들

을 배신하지 말자는 생각과 원작

을 모르는 분들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드는 데 중

점을 뒀다"고 밝혔다.

'돼지의 왕'은 20년 전 친구의 메

시지와 함께 시작된 의문의 연쇄

사건으로 폭력의 기억을 다시 꺼

내게 된 이들의 이야기로 학교폭

력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

다.

탁 작가는 "돼지는 우화적으로

상징성을 갖는데, 누군가에게 사

육되고 지배당하는 비극적 운명

에 처한 군상들을 대변한다"며 "제

목인 돼지의 왕은 사람들이 약자

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를

영웅으로 세우는 것을 은유적으

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은 왜 강자와 약자로

나뉘고, 폭력을 왜 휘두르고 그 근

원은 어디에서 왔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함께 사유했으면 하는 생

각으로 글을 썼다"고 말했다.

탁 작가는 원작과 드라마의 차

이를 묻는 질문에 "원작의 메시지

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추적 스릴

러로서 재미를 강화했다"며 "끔찍

한 과거를 겪은 인물들이 어떻게

현재를 살고 있는지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글을 쓰면서 파격적인 이

야기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감개

무량하다"고 전했다.

드라마는 김동욱과 김성규가

쫓고 쫓기는 팽팽한 관계로 등장

해 극의 긴장감을 끌고 간다.

김동욱은 학창 시절의 트라우

마로 평범했던 인생이 달라지는 '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살인을 저

지르고 경찰에게 쫓기는 '가해자'

인 황경민으로, 김성규는 그런 경

민을 쫓는 형사 정종석으로 분한

다.

김동욱은 "경민의 행동에 포커

스를 맞추기보단 심리는 어떤 상

태일까를 중점적으로 표현하려

노력했다"며 "경민에게는 가슴 아

픈 사연이 존재하는데, 장면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고민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성규는 "종석은 처음에 형사

로서 냉정하게 사건을 보지만 회

차가 진행되면서 인간적으로 여

러 감정을 겪게 된다"고 귀띔했다

.

채정안은 원작에는 없는 캐릭

터로, 종석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

기 위해 합세한 형사 강진아 역을

맡았다.

채정안은 "진아는 해설자 느낌

으로 원작에서 거칠고 불편할 수

있는 센 부분들을 시청자 입장에

서 같이 추리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며 "원칙주의자 캐릭

터로 신념을 지키려고 고군분투

한다"고 전했다.

'돼지의 왕'은 오는 18일부터 티

빙에서 순차 공개된다.

연상호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이 드라마로…"추적스릴러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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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

자 = 유재석이 시청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미션을 수행

하는 카카오TV 콘텐츠 '플레

이유'가 첫 라이브 방송을 성

공적으로 마쳤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

난 15일 카카오TV와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100분간 진행

한 '플레이유' 라이브 방송 조

회수가 43만뷰를 기록했고,

방송 시간 동안 실시간 채팅

창에 올라온 채팅 건수가 8만

건이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플레이유'는 출연자와 시

청자의 쌍방향 소통을 바탕

으로 한 신개념 인터랙티브

예능으로 첫 방송에서 주어

진 미션은 수상한 창고 안에

서 제한 시간 100분 이내에 휴

대폰을 찾아 로그인에 성공

하는 것이었다.

실시간 채팅창으로 미션에

참여한 시청자들은 유재석에

게 '유'라는 애칭을 지어주고,

미션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

를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채팅

창에는 유재석의 소속사 안

테나 대표 유희열도 깜짝 등

장해 유재석을 응원하기도

했다.

유재석은 벨 소리를 따라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이야기에

반응하며 웃음을 줬고, 미션

종료를 10여분 남기고 삽을

이용해 방 천장에 있던 휴대

폰을 찾아 얼굴인식으로 잠

금을 풀었다.

유재석과 미션 수행을 함

께 한 시청자들은 "진짜 유재

석이랑 같이 미션 클리어하

는 기분", "100분이 순삭(순간

삭제)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

다.

'플레이유'는 매주 화요일

카카오TV와 플레이유 유튜

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며, 매회 새

로운 미션이 주어진다.

15일 진행된 첫 라이브방송

은 20분 내외 분량으로 편집

돼 다음 달 중 카카오TV를 통

해 공개될 예정이다.

유재석과 함께 미션을…카카오TV '플레이유' 첫회 43만뷰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

자 = 걸그룹 블랙핑크 리사

의 '머니'(MONEY) 익스클

루시브 퍼포먼스 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5억건을 돌파

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

먼트가 16일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해 9월 24일

공개 이후 173일 만인 전날 오

후 11시 28분께 5억뷰를 넘어

섰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는

K팝 아티스트의 안무 영상

가운데 가장 빠른 5억뷰 달성

기록"이라며 "종전 최단 기록

인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

크 댓'(How You Like That)

안무 영상은 5억뷰까지 183일

이 걸렸다"고 소개했다.

'머니'는 리사의 첫 솔로 음

반 '라리사'(LALISA) 수록

곡으로 세련된 힙합 사운드

와 자신감 넘치는 랩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다. 이 곡은 발

매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전

세계 주요 차트에서 역주행

하는 진기록을 썼다.

'머니'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

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각각 2주, 8주 연속 진입에 성

공했다.

tsl@yna.co.kr

10/29

렉싱턴에 있는 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분은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81-859-9218

블랙핑크 리사 '머니' 퍼포먼스 비디오 5억뷰 돌파

25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2/11

캐쉬어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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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 과거를 전제로 한다. 현

재나 미래를 추억 할 수는 없다. 현

재와 미래는 생각커나 추측할 수

는 있겠다.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짝궁이

똑똑하게 생긴 눈이 큰 아이였다.

그가 파커만년필을 쓰고 있는게

눈에 띄였다. 입학선물로 누나에

게서 받았다고 두어달 후에 말했

다. 나야 군침만 흘렸는데, 내 만년

필은 국산 파이롯트 만년필이었다

. 

그의 만년필을 한번 구경하자

청했다. 너그러웠던 친구는 선뜻

그 귀한(?)걸 보여 주었다. 마크도

선명한 Parker 51. 진한 청색 몸통

에 은빛나는 뚜껑을 갖고 있었다.

썩 잘생긴 고급스런 만년필이었던

거다.  51이란 숫자가 뭘 의미하는

지 설명도 필요치 않았는데, 미군

납품이었다 던가. 당시 미국에선

흔한 필기구였다걸  나중에 알았

다. 무려 80여만 자루나 팔렸다던

가.

나 역시 만년필로 아내에게 연

애편지를 썼다. 내 형이 줬던 파카

51이었는데 사랑은 연필로 쓰라할

적이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누군가에겐 추억속의 필기구이고

노래일 수도 있다. 

…

사랑을 쓸려거든/연필로 쓰세

요

사랑을 쓰다가/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지워야 하니

까

처음부터 너무/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지우기가 

너무너무/어렵잖아요

(전영록 노래)

노래 가사가 재미있다. 연필은

지울수 있는데, 잉크글씨는 지울

수없단다. 그럴적에 추억은 연필

이 아닌 만년필로 쓰여져 있는지

도 모르겠다. 쉬이 잊혀질 수 없는

추억도 있으니 말이다. 

만년필은 추억의 필기구라 말한

다. 그러나 난 아직도 만년필을 사

용한다. 파커 51은 아닌데 이따금

생각 날적엔 꺼내 드는 거다. 그리

고  공책에 몇자 끌적이곤 한다.  내

겐 만년필이 추억이 아닌바 현재

사용형일 수도 있겠다. 

참, 형이 선물해줬던 파카만년

필은 미국에도 가지고 왔었다. 몇

년 잘쓰다가 언젠가 잃어버렸다.

잉크가 막혔는데 이사다니면서 슬

그머니 내 손을 떠났던 거다. 아쉽

고 형에게 미안하기만 하다. 

한국에선 입학시즌이다. 요즈음

은 입학기념으로 뭘 선물하는가?

만년필은 아닐텐데 스마트 폰인가

? 그런데 연필은 왜 대부분 노란색

일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한

8:6)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34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세 갈래길

"언제나 한 번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

라 방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어느 순

간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네비

게이션도 없고,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

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길을 잃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면

서 살아야 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

봐야 한다. 그것이 깨어 있는 삶이다." <그

대로의 나로 잘 살고 싶다면> _김용태 교

수의 글 중에서.

그렇다, 우리는 어제를 살았지만, 내일

을 자신할 수 없는 존재다. 그저 오늘 이 시

간에 충실하며 맞고 보내고 또 오늘과 다

른 어제를 만들며 산다. 단 한 번도 미래는

살아 본 일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불안하

고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

하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만큼 우리는 유한한 존재

이며 불안한 존재인 까닭이다. 현대인들은

바쁘지 않은가. 그 빠른 걸음으로 어느 목

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지, 어느 방향을 향

해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일까.

"우리는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 그리고

기대하는 생활을 그리며 산다. 문제는 자

신의 현실과 그 간극이 커지면 생기게 되

는데, 자신의 현실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는 게 괴로워진다. 자신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

의 실체보다 더 큰 자기의 모습을 만들고

그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서

일것이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

금 주어진 현재를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괴로운 과거에 빠져 사는가 하면

, 허황된 미래에 빠져 살기도 한다. 몸은 현

실에 존재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며

정작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 이들 역시도 살아온 세상의 경험만큼

이나 보람과 영광의 산 정상의 높이보다

찢기고 얽힌 상처의 아픈 골이 깊디깊은

경우가 많다. 그것이 우리네 삶이란 생각

이다. 유한적인 삶과 인생의 우리 모두에

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

음'이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없는 것

이 또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

산을 올라본 이들은 알 것이다. 산을 오

르는 안내표지판이 트레일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 그것은

산속에서 눈 깜빡할 사이에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설령 같은 산 같은

트레일을 여러 번 올랐다고 해서 방심하면

그것은 큰 오해이고 교만이다. 그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란 생각을 한다.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이 지금의 삶에 지혜

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경험이 인생

의 모든 답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지금의 현재가 어제의 현재였으며

내일의 현재인 것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현 위치'가 어디인가

점검해봐야 한다. 샤핑 몰을 가서 가고 싶

은 장소를 찾으려면 내가 서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갈 방향을 정하고 찾는 곳

으로 향하지 않겠는가. 내 현 위치를 안다

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담는다. 겉모습의 내 모습뿐만이 아닌, 내

내면의 내가 어디쯤에 있는가를 확인해봐

야 하는 까닭이다. 나의 건강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야 내가 발을 얼마만큼 앞으로

내디딜 수 있고, 또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알지 않겠는가. 무작정 마음만 앞서다간

낭패가 아니던가.

우리는 이처럼 현재에서 과거의 길을 생

각하다가 지금 나의 현 위치를 잃게 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너무도 허황된 부

푼 꿈으로 현재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

다.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늘 확인해

봐야 한다. 삶뿐만이 아닌 신앙생활(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점검이 꼭 필요하다.

확실한 목적지가 지금 나의 현 위치에서

어디 쯤에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이 틀어졌

다면 다시 제대로 된 목적지 방향으로 놓

아야 한다. 우리의 삶도 지금 나는 어느 위

치에 있는가 점검하는 오늘이면 좋겠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파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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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은 평형기관에 이상이 발생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낙상사고 등 안전사

고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심각한 질병일 수 있으므로 처음 증세가 나

타났을 경우에는 가급적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지럼증의 원인 

어지럼증은 크게 자발성 어지럼증, 체위

성 어지럼증, 기립성 어지럼증으로 나뉠 수

있는데 자발성 어지럼은 뇌졸중에 의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자발성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할 경우 메니에르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데 메니에르 증후군은 어지럼, 이명, 난

청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여러 가지 유전적,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됩니다. 

체위성 어지럼은 주로 이석증에 의해 발

생하는데 귀 안쪽에 이석이 떨어져 나와 반

고리관 내로 들어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드

물게는 뇌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머리를 움직일 때 갑자기 심한 어지럼

증이 유발되고 1~2분 정도 지속되며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라집니다

. 대부분 특별한 원인이 없거나 심한 머리충

격, 내이질환, 장기간 누워있는 경우 등이 원

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어지럼은 기립성 저혈압, 약물, 말

초신경병증, 탈수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단순어지럼증은 순간 잠시 발생하며 주

로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저하될 때,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며 드물게는 자율신경

계의 기능저하, 대뇌 기능 저하 등에 의해 나

타나기도 합니다. 평소에 당뇨, 고혈압, 고지

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동반되거나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두통, 청

력저하가 온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합니

다. 또한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

상하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력에 변화가

생기면 영상의학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

니다. 

◆ 갑작스런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1. 앉거나 편하게 기댄 자세, 누워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2. 구토가 느꺼진다면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것이 좋습니다. 

3. 어지럼증을 느낄 때는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피하고 지팡이 등 지지할 수 있는 도구

를   

활용하거나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하

세요. 

4. 가급적 운전은 삼가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고 최근 약물을 처방받거나 용량을

변경 

후 어지럼증이 발생했다면 병원의 처방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는 뇌줄기나 소뇌등에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어지럼이 발생할 수 있는

데 뇌줄기와 소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척추

뇌기저동맥 협착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하거

나 흔히 알고있는 뇌졸중의 경우 심각한 신

경학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는 현상으로 마

치 술 취한 양상을 보인다면 소뇌의 이상을

의심해야합니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

지는 겨울철과 일교차가 큰 3월에는 특히 뇌

졸중을 조심해야 하는데 뇌졸중은 크게 혈

관이 파열되어 발생하는 ‘뇌출혈’과 혈관

이 막혀 생기는 ‘뇌경색’으로 나뉘는데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병되고 있으나 갈수

록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늘고 평소 운

동이 부족한 생활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는 30-40대에서도 발생률이 높아

지는 추세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뇌혈관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의 경우 

1. 한쪽 팔 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저

하되는 경우 

2.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이 어눌해지는 경

우 

3. 음식물을 삼킬 때 사례가 자주 걸리는

경우 

4.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동

반되는 경우 

5. 이전에 없던 두통이 자주 발생하는 경

우 

6. 혼자 서 있지 못하거나 걸을 수 없는 경

우 

◆ 어지럼증 예방 방법 

1. 혈관 관리를 위해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고 짜지 않게 먹습니다. 

2. 하루에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

다. 

3. 비만, 흡연, 과음, 불면증, 스트레스 등

을 관리합니다. 

4.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5.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

료합니다. 

6.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7.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지않도록 관리를

잘 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다면 적

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일상생활 중

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이지만 가

볍게 여겼다간 큰 질병으로 발생할 수도 있

는 어지럼증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

남병원 신경과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 

“어지럼증! 가볍게 여겼다간 큰일,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어”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
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
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가볍게 여겼다간 큰일, 
뇌졸중 전조증상일 수 있어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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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러티, 검진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자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4. 암표지자검사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6. 요검사

7. 체지방검사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VVIP종합검진

협력업체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VIP종합검진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셋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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